
빌라 전화조사 시나리오 예시

나 :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를 좀 알아보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~
(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구한다고 하는 이유는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
한 전략이다, 추후 매매가 질문 예정) 

사장님 : 네~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세요?
(거의 대부분 예산을 물어본다. 감정가에서 대략 5-6천만원을 뺀 가격이 전세 시세라
고 보면 된다)

나 : 네, 대략 2억 정도면 좋겠어요!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방이 3개라 똑같이 
방도 3개였으면 좋겠어요.
(만약 화장실이 2개라면 조건을 추가하여 요구한다)

사장님 : 방3개에 2억짜리 집이면 깨끗하게 수리된 집이 있어요
(물론 평수와 연식, 엘베 유무 등에 따라 다 다르니 구체적으로 질문한다)

나 : 혹시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? 저희 집이 지금 전용 평수로 13평 정도인데요.
(빌라의 경우 전용 평수라고 꼭 이야기하여야 한다)

사장님 : 네 전용평수로 12평 정도 됩니다

나 : 아, 그럼 혹시 2억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 집은 있나요?
(일부러 가격을 낮춰서 물어본다. 왜냐하면 더 저렴한데 좋은 물건이 있다면 우리 물
건의 경쟁상대이기 때문)

사장님 : 이 동네는 2억 밑으로는 전세 없습니다~

나 : 아 그렇군요, 그런데 저희가 가격만 맞다면 매매할 생각도 있는데요, 같은 조건
이라면 얼마정도 할까요?
(전세 시세를 대략 알아냈으니 매매시세를 알아볼 차례다)

사장님 : 음,, 대략 2억 5천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

나 : 아, 네. 그리고 개발 소식도 궁금한데요. 해당 지역이 동의서를 걷고 있을까요?



사장님 : 네,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절반정도 걷혔습니다
(부동산 사장님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부러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여러군
데 확인해봐야 한다)

나 : 네~ 그러면 시간될 때 방문해서 비슷한 집들 좀 보고 싶은데요, 남편과 상의해
서 날짜를 잡은 후 다시 연락드릴게요~
(전화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가 파악이 된다면 실제 방문 날짜를 잡아도 좋다)


